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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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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부모 

중심의 관계에서 또래 중심의 관계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

과 역동을 겪으며,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동아리활동 참여가 이러한 또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동아리활동 

경험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

감은 또래관계 형성에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았고, 이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동아리활동은 여가 및 진

로 탐색의 수단을 넘어, 자아존중감 발달과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향후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동아리활동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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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동아리활동과 또래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초4 패널 중 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2,311명으로 남학생은 1,155명, 여학생은 1,156명이었다. 분석은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동아리활동과 또래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때 분석은 Hayes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활용하여 검증하였으며, 매개효과 유의성은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선정하여 통제변인을 투입하였고, 통

제변인은 성별, 우울, 협동심, 사회적 위축, 부모양육태도 변인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또래관

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동아리활동 경험은 단순히 취미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또래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또래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의 동아리활동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를 통해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 

형성에도 자아존중감을 매개효과로 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원만한 

또래관계를 위해 동아리활동의 중요성을 다방면으로 제시하였고, 거시적 관점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대한 지도 관리 지원체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동아리활동,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KCYPS 2018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제2호

- 60 -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이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많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기 대인

관계는 부모에서 또래관계로 전환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시기에는 비슷한 연령의 또래와 

소속감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김금순, 1997). 친밀한 또래는 어려움과 

문제상황에서 서로 도움을 제공하고(오승아, 유준호, 2017) 지지해주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정영자, 이지혜, 2023). 더불어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자신감, 

자기통제, 의사소통 향상에 효과적이며(장영애, 이영자, 2015) 우울, 공격성, 회피, 인터넷 

게임중독 등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김은진, 이정윤, 2009; 유비, 2013). 즉, 청소년기의 

또래는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자아정체감 형성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요인이다(안미숙, 2017; 홍경자, 2004; Bartko & Eccles, 2003; 

Gorrese & Ruggieri, 2013). 

또래와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활동으로는 무엇이 있을

까? 많은 선행연구에는 청소년기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활동이 동아리활동

이라고 밝히고 있다(강운영, 2010; 김성규, 2011; 박준기, 2021; 정영자, 이지혜, 2023; 

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Blomfield & Barber, 2010). 동아리활동은 같은 취미 또는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청소년 간의 어울림의 장이다. 성인과는 달리 또래와 즐길 수 있는 

놀거리에 제약이 많은 청소년기는 동아리활동을 통해 또래와 소통하고 여가생활의 기회를 

갖는다. 동아리활동은 관심사가 비슷한 또래 간의 사교 모임으로 출발하지만 활동이 증가할수록 

집단 구성원과의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또래와 다양한 역동을 경험하면서 자아정체성(안미숙, 

2017)과 자신감을 형성한다(허철수, 강옥련, 2010). 또한 성별, 신분, 성적에 상관없이 누구

든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동아리활동이며(김미연, 김정해, 2013), 친구 또는 선후배

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 타인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맺는 즐거움을 경험한

다(임희진, 문호영, 정정호, 김평화, 2018).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은 사회·정서적 욕구를 만족

시키고, 사회성 발달을 유도하여 사회화에 필요한 행동양식을 배우고 형성하도록 한다(우지윤,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동아리활동이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리활동은 여가활동(정현태, 최혜련, 최장호, 

2011)과 진로개발활동(손병덕, 김민선, 허계형, 2020)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동아리활동이 

청소년기 또래관계에 효과적인지를 밝힌 연구는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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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 증진에 효과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 동아리활동과 또래관

계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한다면,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변인 중에서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 내적 변인으로 자기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을 의미하고(Rosenberg, 1965), 자아존

중감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한다(임효진, 최희철, 황매향, 2017). 자아존중감은 타인과

의 관계에서 소속감을 형성하여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Rosenberg, 1965).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집단에 일원이 되어졌다는 수용이 소속감이며, 이러한 

소속감은 긍정적인 자기평가에 직결된다. 동아리활동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활동이다. 혼자하는 활동이 아닌 동아리 구성원과 함께 어울리는 집단활동의 성격을 지닌다. 

집단활동의 성격을 지닌 동아리활동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김성규, 2011; 

백선희, 최원석, 2021; 이인순, 2006; 장선경, 2011).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김수진과 이윤희(2022) 연구에 따르면,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대학생의 여가 동아리활동은 자아존중감

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김송희, 2011). 

또한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혜진, 성미

영, 2014; 이보람, 박혜준, 2016; 조선영, 2017). 그 이유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수용과 존중만이 아니라 타인 존중과 수용이 높기 때문이다(황재원, 고홍월, 2023). 자아존중

감이 낮은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소외되기 쉬우며 대인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겪지만(박

선영, 도현심, 1998)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이형실, 2014).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기도 하지만 높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 변인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으로 설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동아리활동과 자아존중

감의 관계와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 특징

을 밝힌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청소년기의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다각적인 경로를 탐색하

여 동아리활동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또래관계 개선 및 증진을 위한 동아리활동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동아리활동

이 또래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또래관계에서 자아존중

감은 매개효과를 지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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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동아리활동과 또래관계

또래와 관계를 맺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공동체에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활동으로는 동아리활동이 있으며, 이는 청소년이 자율적이며 주도적으로 본인의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자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교내에서는 2009년 창의적 체험활동과 

2013년 자유학기제가 있으며, 교외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청소년 단체와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축으로 동아리 사업이 각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동아리활동은 청소년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래 간 협업과 공정한 경쟁을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지니고 

있는(박준기, 2021; Dawes, Pollack & Sada, 2017) 동아리활동은 또래 간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중요하며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영자, 이지혜, 2023; 

최형임 외, 2012; Loder & Hirsch 2003; Kort-Butler, 2012). 김성규(2011)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은 자아개념 중 친구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동아리활동이 긍정적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강운

영, 2010; 최형임 외, 2012). 특히 동아리 참여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며(김영미, 한혜원, 2010), 어학연수, 봉사활동, 인턴십 등의 비교과 활동보다 동아리활

동이 대인관계 역량에 중요한 변인으로 밝혔다(백상현, 2020).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은 또래관계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고자 한다.

2. 동아리활동과 자아존중감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믿는 것으로 이 시기에

는 자아에 대해 인식과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신민철, 전동일, 2023).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신체 변화에 대한 대응, 사고의 발달, 또래 및 대인관계 향상, 자신감 및 사회성 

향상 등 다양한 문제해결과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성이 높아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요인으로 설명된다(정병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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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청소년기의 체험활동은 자아

존중감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응택, 오승근, 2021; Knifsend, Green, 

& Clifford, 2020; Fredricks & Eccles, 2006). 그중에서도 동아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한유경, 정성수, 김성기, 정제영, 2012). 청소

년들은 또래와 함께 동아리활동을 직접 운영하고, 주도적으로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참여함으

로써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 2012). 또한 동아리활동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장선경, 2011). 더불어 청소년들은 동아리활동을 통해 자아개발, 개인의 능력을 확대

하는 효과를 얻는다(이미자, 2012). 

최동성(200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는 동아리 유형에 상관없이 자아존

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주당 3~4회 정도의 적당한 동아리 활동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수진과 이윤희(2022) 연구에 따르면, 중학

생 시기의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동아리활동

이 자아존중감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외 연구에서도 학교 동아리활동은 자아존

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ort-Butler & Hagewen, 2010). 

결론적으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이시연, 2019). 또한 청소년활동은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거나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

이 된다(류시영, 강방훈, 2012).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동아리활동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활동

과정에서 소소한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형성하면서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또래란 나이, 성, 학년 수준에서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행동이 유사

한 청소년들로, 사회적으로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정의하며(이호선, 2001) 최근에는 행동의 

복합성이 동일한 수준에서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으로 동등한 존재로서 정의하기도 한다(유윤

아, 2006). 다른 연구자들은 또래관계를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비슷하며 사회적으로 동일시

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 수평적인 관계로 말한다(정미선, 2010). 이러한 정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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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기 또래는 유일한 수평적인 대상이며, 동일시의 기준으로 행동의 

준거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소년기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김도화, 이주미, 2022; 김민정, 2015).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대인관계에

서 소외되기 쉬우며 대인관계 형성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선

영, 도현심, 1998). 장혜림과 이래혁(2023)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면 이를 통해 또래애착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김태은(2023)은 부모의 학업성

취압력으로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면, 이로 인해 또래애착이 부정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차정원과 이형실(2014)은 중학생 시기의 또래환경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임효진 외(2017)도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

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임효진 외(2017)는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

라 자아존중감도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의 인과적 관계는 명확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방향을 고려하여 연구될 필요성을 제기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람과 박혜준(2016)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보다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설명력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관심변인으로 설정하여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설정하였다. 

4. 통제변인

본 연구는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순수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매개변인인 자아존

중감과 종속변인인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래

관계와 자아존중감 선행연구에서 주로 연구되는 변인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

과 또래관계의 차이를 밝힌 연구(백경임, 서동인, 1993; 송순, 오선영, 2014; 하문선, 2018), 

우울과 자아존중감, 우울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김은예, 한수연, 박용한, 

2023; 안은미, 이정애, 정익중, 2019; 조춘범, 김동기, 2010; 추상엽, 임성문, 2010)를 토대

로 성별과 우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협동심이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임다혜, 김춘경, 2023; 장성민, 2023) 협동심을 통제변인으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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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청소년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계심이나 사회적 평가 상황에서 느끼는 스스

로의 인식, 회피 등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감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또래관계

에도 부정적이라는 연구(김은경, 정윤호, 조대연, 2022; 신유림, 2007; 이은정, 정은정, 

2022; 최정아, 2014)를 기반으로 사회적 위축도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

년기 발달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부모양육태도가 자아

존중감과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가영희, 조민자, 임성우, 2008; 박균달, 

이수영, 2017; 송수정, 2022) 부모양육태도까지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된 통제변인은 성별, 우울, 협동심, 사회적 위축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는 것이며,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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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 초등학교 4학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초4 패널은 2018년 1차 조사를 진행하였고, 5차년도 조사까지 이루어졌다. 따라서 

2022년도에 조사한 자료는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5차년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

변인에 결측치를 제외한 2,311명을 선정하였으며, 여학생 1,156명(50%), 남학생 1,155명

(50%)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1) 또래관계

또래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2015)가 개발 및 타당화한 또래

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3문항으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친구들에

게 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등의 내용이다. 또한 

13문항 중 5개는 부정적인 문항으로 역코딩을 하였다. 점수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837]이다.

2) 동아리활동

독립변인인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교내 동아리활동과 교외 동아리활동을 묻는 문항을 사용

하였다. 원점수 척도는 교내·외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로 구성되어 참여 ‘없음’ 1점, ‘1-2회’ 

2점, ‘3-4회’ 3점, ‘5회 이상’ 4점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참여한 적 없음’과 ‘참여

한 적 있음’으로 더미처리하였다. 따라서 교내·외 동아리활동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으면 

0점, 참여한 적이 있으면 1점으로 재구성하였다. 교내·외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54명(67.2%),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57명(3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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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존중감(매개변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김지영 외(2010)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기인식 5문항과 부정적 자기인식 5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등으로 부정적 

자기인식 5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12]로 확인되었다.

4) 통제변인

본 연구의 통제변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아존중감(매개변인)과 또래관계(종속변인)에 

관련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통제변인은 성별, 우울, 협동심, 사회적 위축, 부모양육태도로 

선정했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0, 남자=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우울은 10문항, 협동심은 14문항, 사회적 위축은 5문항, 부모양육태도는 긍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는 1점에서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의미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5.0과 Hayes(2017)의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동아리활동 참여,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수준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넷째,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고, 두 변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Hayes(2017)의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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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평균(참여자의 비율)은 .328(32.8%), 자아존중감의 평균(표준편차)은 2.903(.431) 또래관계

의 평균(표준편차) 3.057(.404)로 확인되었다.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 2이하 첨도는 

4이하로 정규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

제

변

인

성별(남=1) 2,311 0.00 1.00 .500 .500 .001 -2.002

우울 2,311 1.00 4.00 1.754 .530 .638 .385

협동심 2,311 1.00 4.00 2.904 .509 -.398 .897

사회적위축 2,311 1.00 4.00 2.080 .680 .430 -.205

부모양육태도 2,311 1.00 4.00 3.119 .460 -.156 .250

주

요 

변

인

동아리활동(유=1) 2,311 0.00 1.00 .328 .469 .735 -1.461

자아존중감 2,311 1.20 4.00 2.903 .431 .034 .499

또래관계 2,311 1.31 4.00 3.057 .404 .086 -.110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p＜.05, **p＜.01, ***p＜.001

2. 상관관계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동아리활동과 자아존중감은 정적상관으로 나타났고, 

동아리활동과 또래관계도 정적상관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또한 정적상관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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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우울 협동심
사회적 
위축

부모 
양육태도

동아리활
동

자아 
존중감

또래관계

통

제

변

인

성별(남=1) 1.000

우울 -.064** 1.000

협동심 -.084*** -.285*** 1.000

사회적위축 -.054* .544*** -.264*** 1.000

부모양육태도 -.015 -.393*** .453*** -.139*** 1.000

동아리활동(유=1) -.045* .021 .089*** .067*** .081*** 1.000

자아존중감 .025 -.575*** .397*** -.278*** .491*** .094*** 1.000

또래관계 -.106*** -.393*** .488*** -.285*** .455*** .079*** .438*** 1.000

표 2 

주요변인 간 상관계수

*p＜.05, **p＜.01, ***p＜.001

3.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사용하였다. 먼저,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

는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44%로 나타났고, 회귀식은 F =301.455(p＜.001)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인은 성별을 제외한 우울, 협동심, 사회적 위축, 부모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독립변인인 동아리활동은 자아존중감(β =.067, p＜.001)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은 자아존중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은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35.8%, 

회귀식은 F =214.420(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각 변인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통제변인 중 성별, 우울, 협동심, 사회적위축, 부모양육태도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인인 동아리활동은 또래관계(β =.082,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동아리활동 경험은 또래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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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종속: 자아존중감 종속: 또래관계

B S.E ß t B S.E ß t

통

제

변

인

성별(남=1) .015 .014 .018 1.142 -.074 .014 -.092 -5.451***

우울 -.373 .016 -.459 -22.789*** -.134 .014 -.176 -8.164***

협동심 .141 .015 .166 9.169*** .236 .015 .297 15.333***

사회적위축 .029 .012 .045 2.383* -.051 .012 -.086 -4.199***

부모양육태도 .221 .017 .236 12.663*** .207 .018 .235 11.764***

동아리활동(유=1) .062 .014 .067 4.265*** .033 .015 .082 2.293*

R 2 .440 .358

F 301.455*** 214.420***

표 3 

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분석

*p＜.05, **p＜.01, ***p＜.001

다음으로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통

제변인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36.9%로 나타났

고, 회귀식은 F=192.55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각 변인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통제 

변인 중 성별, 우울, 협동심, 사회적 위축, 부모양육태도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우울, 사회적 위축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양육태도와 협동심은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인인 동아리활동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독립변인인 동아리활동은 또래관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B S.E ß t R2 F

통

제

변

인

성별(남=1) -.076 .014 -.094 -5.645***

.369 192.559***

우울 -.085 .018 -.112 -4.732***

협동심 .218 .016 .274 14.004***

사회적위축 -.055 .012 -.092 -4.542***

부모양육태도 .178 .018 .202 9.861***

동아리활동(유=1) .025 .014 .062 1.745

자아존중감 .131 .021 .139 6.305***

표 4 

동아리활동과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분석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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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동아리활동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가정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부스트래핑(5,000)을 실시하였

고,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간접효과(표준화)는 .008(.020)로 나타났고, 부스트래핑

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 

동아리활동 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 B ß
Bootstrap 95%

하한값 상한값

동아리활동 -> 자아존중감 -> 또래관계 .008 .020 .009 .033

표 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p＜.05, **p＜.01, ***p＜.001

그림 2. 최종모형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 동아리활동 경험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두 변인의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의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리활동 경험은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아리활동 참여가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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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김성규, 2011; 최형임 외, 2012)와 일치하며, 대학생의 동아리활동과 대인관계 역량을 

검증한 연구(백상현, 2020)와도 같은 결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은 또래관

계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동아리활동은 대학 및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김미연, 김정해, 2013; 민정욱, 이연종, 2018). 이정민과 남아영(2019)은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교 내·외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밝혔으며, 또래와의 관계 맺기는 학교 분위기, 학교 규칙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학교부적응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기 또래관계는 사회적 관계 형성뿐 아니라 학교적응

과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은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 회복 그리고 적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또래 간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동아리활동을 운영한

다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 동아리활동은 학교폭

력 예방차원에서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김선희, 권민정, 2013),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단활동 참여는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민, 2017). 

  동아리활동은 단순히 취미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 및 

존중하고, 동아리 구성원과의 협력을 위해 다양한 역동과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아리활동은 진로개발에 필요한 활동 또는 여가활동의 방편으로만 인식

되어 왔다. 김한솔과 장여옥(2019)은 지속적인 동아리활동 경험은 진로역량보다 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손병덕 외(2020)는 동아리활동의 주요성과로 진로결정과 더불어 교우 및 친

구관계 형성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동아리활동은 여가활동 또는 진로개발 활동과 함께 

또래관계 형성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동아리활동이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에 국한되지 않고 심리·정

서적인 변인에 의해서 또래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동아

리활동은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을 완전매개하

여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아리활동은 비슷한 관심과 주제를 지닌 

청소년들의 집단활동이다. 그리고 어떤 특정의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스포츠, 

밴드, 댄스, 과학, 독서, 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동아리활동이 전개된다. 이는 비슷한 주제와 

관심을 지닌 청소년들 간의 만남으로 또래 간의 라포형성이 잘 되며, 또래 간 상호지지적인 

모습 그리고 동아리활동을 통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백정민, 구남호(2017)는 후기 청소

년의 응원동아리 경험은 그들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타 대학 그리고 타 지역의 

청소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응원 관련 공연이나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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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그들이 자부심을 획득하는 기회라고 제시하였다. 권유지, 윤성욱, 이효녕(2024)은 

중학생의 과학 동아리활동은 과학 관련 지식의 부재로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후에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성공의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동아리활동

은 지속적인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Chapin, Deans & Fabris, 2019),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자기 평가이지만 타인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인정과 성공적인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다(Bailey, 

2003). 즉,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은 다양한 경험의 장이며,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여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 형성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이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유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시회, 발표회, 공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활동 성과를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한다

면 자아존중감 발달과 또래관계에 긍정적일 수 있다. 또한 동아리별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상장, 소정의 선물, 기념 행사와 같은 강화물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취를 

인식하고 자아존중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은 여가 

및 진로개발과 더불어 또래관계 증진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동아리활동은 소통의 장으로 청소

년의 또래관계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에 동아리활동이 다른 동아리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김영기, 정태성, 2022) 다른 학교나 지역의 동아리와 교류하여 새로운 

또래와의 만남을 유도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아리

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아리활동은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아

존중감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아리활동은 타인으로부터의 지지와 

작은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또래관계에 효과적임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동아리활동 운영 담당자는 청소년이 동아리활동을 통해 작고 소소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활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동아리 구성원 간의 지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최혜림, 홍혜인, 김훈호, 2019). 일부 연구에

서 동아리활동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며, 동아리활동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조수영, 2015). 그러한 원인 중 하나가 관리 및 감독의 소홀이다. 동아리활동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치활동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어른들의 지도와 감독

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또한 동아리활동은 청소년기 또래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

하고, 현 정부는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 전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실정이다.이는 결국 청소년

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기 위한 환경조차 조성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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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김남호, 2024). 

  이러한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하였으나 횡단적인 특성만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동아리활

동 유형, 참여 횟수 및 빈도, 참여 시간 등 동아리활동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 동아리활동의 구체적

인 효과분석이 진행된다면 동아리활동 정책개발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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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lub activities of youth on peer relationship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Wui, Aerim* ․ Yoon, Chaeho* ․ Choi, Jeongwook* ․ Lee, Eungt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how club activities in adolescence affect 

peer relationships, and the role that self-esteem plays as a mediating effect in club 

activities and peer relationships. What activities are necessary for adolescents to form 

close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ir peers?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what kinds of activities exist for adolescents  and their peers? To this 

end, data from the 5th year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of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ere used,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comprised of 2,311, 1,155 male students and 1,156 female students. The 

analysis examined the issue as to whether club activities affect peer relationship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verify whether self-esteem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ub activities and peer relationships.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by using the Hayes Process Macro model 4, and 

bootstrapping was performed. As control variables, gender, depression, cooperation, 

social withdrawal, and parental attitude variables were set and inpu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youth club activ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peer relat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erience of club activities in 

adolescence is not just about sharing hobbies, but it is helpful in promoting peer 

relationships as a means for adolescents to understand, respect, and experience 

interactions with each other. Second,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had a mediating 

effect in youth club activities and peer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club activities 

during adolescence are important activities that help adolescents improve their 

self-esteem by gaining confidence through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various 

experiences.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club activ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peer relationships through self-esteem.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ortance of club activities was presented in various ways for smooth peer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and from a macroscopic point of view, a guidance 

management support system for youth club activities and a more active governmental  

policy support plan were proposed.

Key Words: club activities, peer relationships, self-esteem, KCYP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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